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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이용풀

수시 납치

수시 합격자, 수능 만점 받아도 정시 지원 ‘불가능’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해의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능에서 운 좋게 만점을 

받아 꿈꾸던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불가능

합니다. 학생으로서는 수시에 ‘납치’당한 것처럼 억울

한 일입니다.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어

떨까요? 이 경우에도 수시에 합격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칫 잘못하

면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하고 정시 지원도 못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 경찰대학·사관학교·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수시 합격 여부와 관

계없이 정시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각 교육

부가 아닌 경찰청·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시 납치 만드는 규정, 왜 필요할까?

만약 수시 합격자가 수능을 잘 봤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면, 대학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학생

을 추가 합격시켜야 합니다.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가 빠져나가면 나머지 대학도 그만큼 학생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시 합격자가 연쇄적

으로 이동하면 이후 대입 예측이 어려워지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독] 수시 납치 주의!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라면 

수시 납치 조심하셔야 해요.

수능 대박 나서 꿈꾸던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수시에 합격해서 정시 지원을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일교육이 좋아

좋아요 0 댓글 0

수시 납치가 뭔가요? 왜 정시 지원을 못

하죠?  

고1 학부모

제발 공부하자

수능 후 면접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

하면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다던데요.

수능 성적이 우수해도 수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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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다소 낮아도 면접에 경쟁력이 있다면 역전을 꿈꿔

볼 만합니다. 대학별 고사 불참자를 제외한 ‘실질 경쟁률’

을 확인해 상향 지원 전략을 세워봅시다. 

상위권 대학에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둘 다 우수한 지원

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시 납치를 피하고자 대학별 고

사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1단계만 통과하면 2단계 면

접에서의 경쟁이 생각만큼 치열하지 않은 편입니다. 내신 

수시 납치 피한 지원자의 빈자리

수시 납치 피하는 방법은?

수시 납치를 피하려면 수능 경쟁력까지 고려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9월 모의평가 점수를 분석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하고, 수시에서는 그것보다 선호하는 대학·학과에 상향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

때 예상 수능 성적을 모평 점수보다 보수적으로 잡을지 높게 잡을지는 지금까지의 성적 추이와 시험에서 긴장하

는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포함된 전형을 활용해 수시 납치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 일정이 

수능 이후인 전형에 지원한 후, 가채점 결과 수능 성적이 높으면 면접·논술고사에 불참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수시 지원은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므로 자연스레 정시 지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능 전에 대학

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표1·2)이나 대학별 고사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에 안정 지원하는 것은 수시 납

치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대학 논술고사 일정

서울시립대
9.27(토)

연세대

성신여대 9.27(토)~28(일)

가톨릭대 9.28(일)

단국대
10.18(토)~19(일)

홍익대

상명대 10.31(금)~11.01(토)

다만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수능이 쉬우면 고득

점자와 중상위권 동점자가 늘면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능 성적뿐 아니라 시험의 난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학과의 예상 경쟁률, 정시전형의 수능 성적 반영 방식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합

니다.

대학(전형명) 면접 일정

가천대(가천바람개비)
10.25(토)~26(일) /
11.01(토)~02(일)

성균관대(과학인재)
10.26(일)

삼육대(세움인재)

한국항공대(미래인재) 11.01(토)

고려대(계열적합)

11.01(토)~02(일)광운대(광운참빛인재Ⅰ-면접형)

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

성균관대(성균인재) 11.01(토)~02(일) / 11.30(일)

상명대(상명인재)
스포츠건강관리, 조형예술

11.08(토)

표 1_ 2026학년 기준 수능 전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 표 2_ 2026학년 기준 수능 전 논술고사를 진행하는 대학


